
러 시 아문학의 종말론적 선화양상: 

고대문학에서 포스트모랴니즘까지 (111)* 

박 종 소** 

1. 들어가는 말 

세계의 종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관섬을 갖고 살피고 있는 이 주제는 이제 

20세기 러시아 문학，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의 종말론의 문제를 살 

필 차례가 되었다 1) 20세기에 나타나는 종말론 이 세기의 종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안드레이 벨트이 (AHllpe낀 5eJl뼈)의 재담어린 날카로운 정의， 즉 “한 개 

인이 세기의 얼굴이다(qeJlOBeK - qeJlO BeKa)"라는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한 

세기의 종말은 결국 그 세기를 끝까지 살아온 사람의 이미지， 이 세기의 종말 

을 체현하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터이다.2) 한 세기를 살고 

생을 마감한 인물이 구현한 얼굴 표정 몸짓 억양 등은 그의 삶과 운명을 드러 

내 주는 직접적인 표현이자 동시에 한 세기의 종말의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 

는 기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스토예프스키， 솔로비요프(BJl. COJlOBbeB), 

블록(A. 5JlOK)의 얼굴과 그들이 남긴 작품들에서 우리가 그들의 동시대에 대한 

종말론적 경고， 아울러 다가오는 세기에 대한 예언자적 경고를 읽을 수 있었다 

면， 20세기를 마감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의 얼굴에서 20세기의 종말론적 

특정을 읽을 수 읽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가 않다. 러시아 포스트모더 

니즘과 연관된 시인， 작가， 비평가， 철학자， 예술기 영화감독을 대략으로만 아 

* 이 논문은 때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윈에 의히여 연구되었음(KRF-2004-041-A!뼈없).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본 주제와 관련한 두 편의 선행 논문(W러시아 연구~，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제 

14권 제2호 및 제 16권 제2호)에서는 고대 러시이- 문핵， 19세기 및 20세기 초엽의 

러시아 문학에서의 아포칼립스적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2) MHXaHJ1 3nillTefiH (1993) "nOCJ1e KapHaBaJ1a, HJ11! Be t[Hblfi BeH I!t[Ka ," 30JJOTof{ BeK, No. 4 
(http://lib.ru!EROFEEW /a_epshtejn.txtl , c. 1 에 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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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는 한 인명록 사전3)은 무려 170병 이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새로운 양식과 유형의 문학， 새로운 칭·작 

의 차원을 지향하는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으로 관섬 범위를 좁혀，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을 선언한 작품으로 간주되는 대표작들4) 가운데 한 편이라 

고 일컬어지는 베네닥트 예로페예프(BeHe，llHKT BaCHJlbeBl찌 Epo~eeB: 1938-1990)의 

작품 『모스크바 - 페투쉬키 (MOCKBa • neTyrn쩌)~를 중심으로 이 작품에 드러난 종 

말론적 특정을 살펌으로써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종말론적 특정， 보다 구체적 

으로는 아포칼립스적 신화를 살펴보기로 하자.5) 

3) JVIi없1ail Epstein(999) RussÎal1 Postmodemism: 1\Tew Perspectives 011 Post-Soviet 

Culture, NY: Oxford, pp. 469-508. 

4) 연구 학자들에 따라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의 고전적 대표작으로 추천하는 바가 조 
금씩 치이를 띤다.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연구가 중의 하나인 스코로파노 

바(11. C .. CKoponaHoBa)는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의 선언적인 대표작품으로 아브람 테 

레츠(AõpaM Tepelj)의 F푸쉬킨과의 산책(f1porYJlKH C f1ylllKHH빠)~， 안드레이 비토프(AHllpei1 

BHTOB)의 『푸쉬킨의 집 (nYlllKHHCKH따 nOM)~ ， 베네띄트 예로페예프의 『모스크바-페투쉬 

키』를 드는 반면 (11. C. CKponaHoBa(1999) PyCCKaJl IlOCTMo.aepHHCTCKa51 JIHTepaTypa, M.: 

φJlHHTa-'HayKa， C. 181; H. C. CKponaHoBa(2002) PyccKa51 IlOCTMo.aepHHCTCKa51 JIHTepaTypa: 

HOBa51 뼈"JIOCO빼51， HOBUH 513bLκ cnõ., CC. 57-58), 리 포배츠키 (M. H. 끼HnOBel.{ K때)(1997)는 

비토프꾀 『푸쉬킨의 집~ , 예로페예프의 『모스크바-페투쉬키』와 더불어 사샤 소콜로 

프의 『바보들의 학교(illKOJla LlJlÝ! nypaKoB)~를 들고 있디 (PyCCKHH IlOCTMo.aepHH3M: ot{epKμ M 

CTopHt{eCKOη Il03THKκ EKaTepHHõypr, CC. 107→2β). 따라서 우리 는 이 들의 분석 에 서 공 통 

적으로 지적되는 두 작품을 주목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생존 작가의 세계는 여전히 

유동적씨며 미완결성을 띠는 점을 고려하여 베네덕트 예로페예프의 작품을 우리의 

분석 대상 작품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폐기된 현실과 닫혀진 텍스트로서의 포스트 

모더니픔젝인 세계상을 보여주는 선구적인 직품으로 이미 20년 이상 암선 작품인 

불가코프(M. BYJlraKoB)의 『거장과 마르기리타(MaCTep H MaprapHTa)~를 드는 학자 

도 있다(n. Ba다Jlb 11 A. feHHc (1986) "BYJlraKoBcKH꺼 nepeBopOT," KOHTHHeHT, No. 47, 

CC. 351-374). 

5)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종밀론적 특정이 20세기 러시아 문학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주지하듯 17세기 ;;1 시아 분리파 교도들， 특히 주사제 아바 

룸의 글에 의해 문학적 관례로 상용되기 시작하는 ‘세계의 종딸’과 ‘최후의 섬판’의 

도래에 관한 아포칼립스적 슈제트는 19세기， 19세기말 - 20서l 기 초， 소비에트 시기 

의 작가들의 작품들에서 매우 광범위한 획장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러시아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의 출현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1960년대 이전의 20세기 러시아 문학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작품들， 이른바 ‘농촌소설 (llepeBeHCKa~ npo3a)’에서도 이 슈제 

트가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글의 본격적인 관찰의 범위를 념어서는 20세기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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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문학에서의 아포칼립스적 양상은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다. 

19세기 말 - 20세기 초의 이 슈제트의 보급，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슈제트의 철 

저한 활용은 상징주의가 새로운 문예사조의 장으로 들어오면서 시직되었다. 아포칼립 

스적인 슈제트는 상정주의 1기의 작가들， 이른바 ‘구(CTapillHe)’상정주의자들(5pIOCOB)과 

제2기 상정주의자들， ‘젊은(MJIa.uillHe)’상정주의자들(5JIO K, 5eJIbIll) 모두에게 친근한 것 

이었지만， 이 두 세대 상징주의자들의 시 작품들에서 이 슈제트들에 해석은 원칙적 

으로 구별된다. 상정주의 시인들이 각기 자신들의 세계관에 상응하게 성서의 슈제트 

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상정주의자들의 대표자들 가운데 하나인 브류소프에 

게는 이 슈제트들 가운데 특히 도시-음녀의 형상이 중시된다(K. B. MO'lyJIbCK뻐 

(1면7) A. 15.πOK - A. BeJlbIif - B. 5PHJCOB, M.: Pecrry6JIHKa, CC. 384, 398, 415). 그의 시 의 

화폭 속으로 조화되어 들어오는 이 형상은 브류소프의 시에 지배적인 에로티즘의 테 

마를 발전시키고 보충하는 것으로， 인간을 격정시키고 필연적으로 섬연의 파멸로 이 

끌어 가는 열정에 관한 상들이다(f걸작(Chefs d’ oeuvre)~). 한편， 젊은 상정주의자들의 

시에서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스적 재림은 ‘소피아’ 신화로 변형되며， 그녀의 해방은 무엇 

보다도 ‘물질세계’의 포로 상태로부터의 해방이고， 이는 곧 다가오는 세계의 변형， 구세 

계의 종결，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예감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블록의 『날이 새기 

전에 (Ante Lucem)~ ， f아름다운 여인에 관한 시들(CTHXH 0 npeKpacHo다 lIaMe)~ ， 벨르 

이의 『감청색 속의 황금(30JIOTO B JIa3YPH)~). 상정주의자들로부터 아포칼립스의 문 

학적 바톤을 이어받은 것은 불가코프이다. 그러나 불가코프의 작품에는 아포칼립 

스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직접적인 개작이 없다. 그의 작품 속에서 아포칼립스의 

기호로 쓰이는 사건들은 그저 지나가는 것들이거나(예를 들면， 소설 『백위군(5eJIMI 

rBap뻐꺼)~의 에피그라프가 이것을 보여준다)， 아포칼립스 슈제트는 상당한 정도로 변 

형된 것이다. 예를 들어거장과 마르가리타』에서 볼란드의 출현과 파트리아르흐 연 

옷에서의 그의 수행원들의 출현은 다분히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A. H. 5apKoB(1994) "PeJIHrH03H。 빼JIOcotþCKHe aCneKThI pOMaHa <<MaCTep H MaprapHTa>>," 

B03BpaJD,eHHble HMeHa PycCKoif J1lfTepaTypbl: acneKTbl n03TH，쩌 3CTeTH，쩌 뼈πOC<때'HlL Me:l<BY3. 

c6., CaMapa, C. 7.). 그러나 볼란드의 형상이 양가적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즉， 한편에서는 볼란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 속성은 그가 악의 세력 

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그와 적그리스도의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 

나 다른 한펀에서는 그가 소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 정의 회복의 기능은 그리스 

도의 재립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성서의 요한 계시록에 대한 은닉된 인용은 자야틴 (E. 3aM찌깨H)의 소설 『우리들(Mbl)~ 

(주인공들의 이름이 숫자로 대치되는 것을 보라)， 필낙(5. nHJIbHRK)의 『기계와 늑대 

(MaillHHbl H BOJIKH) ~ (전체주의 정부에 의해 압제 당하는 개인의 비극을 다루는 작품으 

로， 이 주제는 또한 살라모프(B. JIlaJIaMoB)의 『콜르임 이야기들(KOJIb매CKHe paccKa3bI)~ 

에도 반복된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성서 아포칼립스의 반향은 20세기 중엽의 작가들(안드레예프(1I. AH.upeeB)의 

『세계의 장미 (P03a MHpa)~ ， 살라모프의 연작 『콜르임 이야기들』과 20세기 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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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운대 말 

아직까지도 낯설기만 한 베네덕트 예로페예프라는 작가의 이름과 함께 『모 

스크바-페투쉬키 .n (1969)라는 그의 작품의 제목은 한층 더 우리의 호기심을 불 

러일으킨다.6) 모스크바라는 지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되， ‘페투쉬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사리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페투쉬키는 모스크바에 

서 동쪽으로 115킬로미터 떨어진 클랴지마(KJUI3bMa) 강가의 소도시로， 모스크 

바에서 품발하는 철도 교외선의 종착지이다. 즉 『모스크바-페투쉬키』는 그 안 

에 36개꾀 정차 역을 품고 있는 철도 노선을 의미하며， 동시에 출발점과 총착 

점으로 상징되는 두 세계， 다시 말해 주인공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이 세계’ 

작가될(라스푸친 (B‘ PacnynlH)의 소설 『화재 (nO:l<ap)~)에서도 발견된다. 살리모프의 

작품될 속의 삶은 대부분 그 의미를 상설한 것으로 그려진다. 수인들이 항상적으 

로 경험하는 수형 관리들로부터의 학대， 강제 노역， 견디기 어려운 생활여건 등은 

사람둡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죽음을 고대하게 만든다(이것은 요한 계시록(9 

장 6절)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 

희를 피하리로다라는 상황에 다름 아니다). 또 한펀 러시아 농촌 소설의 대표적 작 

가인 라스푸친의 소설 『화재』에서는 일견 평범한 농촌의 화재 상황이 작품의 주인 

공들에게 세계의 종말로서 받아들여진다. 작품의 여주인공들 가운데 하나인 알료나 
(AlIeHa)는 “이것으로부터 구원은 없다(OT HefO HeT CnaCeH때)"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농촌을 삼킨 화재는 인물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소설(nOBecTb)의 전체 콘텍스트 

속에서도 역시 아포짤립스적 행위로 받아들여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지시에 사 

용되 는 성 서 아포 칼 립 스 의 중 요 어 휘 들 (OCT8HeBUIHe TypHC TbI, BhIMepmHe .oepeSHH, 
CMepTHOCTb, npeBhIm81OII{8J1 pO:f<a8eMOCTb)은 이 작품 전체에 반영된 종말론적 상 

황을 명확히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6) w모스코바 페투쉬키』는 베네덕트 예로페예프의 대표작이자 소비에트 문학의 고전으 

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소벼에트 시기의 사회주의 리열리즘 작품들이 당 공식 문 

학으로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시기에， 사미즈다트(지하 출판)를 통해 러시아 대중 

들에게 알려져 많은 관심과 사량을 받았던 이 작품의 공식적인 출판은 국외인 이 

스라엘과 프랑스에서 각각 1973년과 1977년에 이루어졌으며， 두 종류의 영어 번역 

본은 1980년대 초에 출간되었다. 축약본이 아년 완전한 텍스트가 소련 국내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8년에 이르러서였다(Cynthia Simmons(1993) Their 

Fathers' Voice: Vassily Aksyonov, Venedikt Erofeev, Eduard Limonov, and 

5asha 50kolov, NY. San Francisco. Bern. Baltimore. Frankfurt am Main. Berlin. 
Wein. Paris: Peter Lang, p. 59; H. C. CKporraHoBa (1 999) , C, 146). 이때는 소비에트 
연방의 마지막 나날들에 해당되는 시점으로 작기←는 죽음을 2년 앞두고 작품의 국 

내 출판과 그에 따른 비평적 상찬을 지켜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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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곳을 벗어나 다다르고자 하는 또 다른 세계， ‘저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페투쉬키의 진정한 모습을 영원히 파악할 

수 없다. 요한 계시록의 미지막 두 장(21 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인류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유토피아로 제시되지만， 그 내부의 인류의 삶의 모 

습이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지 않듯이， 주인공이 그토록 꿈꾸고 열망하는 ‘저 

세계’， 페투쉬키도 그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결국 페투쉬키는 주인 

공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하는 곳이지민 끝내 가 닿을 수 없는 정신의 이상 

향이자 지상에 강림한 신의 세계로， 주인공의 여행의 동인이자 작품 구성의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작품은 그 전개 방식에서부터 매우 유토피아 지향적인 종교적 성격 

을 내포하며， 이것은 작품 구조의 주춧돌 형성에서뿐만 아니라 그 위에 놓이 

는 작품의 다양한 기둥들 즉 성서적 모티프들과 슈제트틀의 사용과도 연관되 

어 있다. 우리는 먼저 작품의 줄거리와 그 전개 방식을 살펴 본 후， 보다 직 

접적으로 이 작품과 아포칼립스적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고찰하도록 하자. 

2. 1. 작품의 구성과 전개 방식 

앞서 언급한대로 이 작품은 모스코프스카야 고르스코프스카야 철도 구간 사이 

의 철도역 명칭들이 그대로 짤막한 각 장들의 제목이 되는 특이한 형식을 취한다. 

기차가 각 정거장에 멈춰 섰다가 다시 나아가는 여정을 따라 이야기도 진행된다，7) 

7) w모스크바-페투쉬키』의 작품구성을 살펴볼 때 흔히 언급되는 것이 피카레스크 소설 

이 다(Beraha Laura(1997) "Out of Into the Void: Picaresque Absence and 
Annihilation," Venedikt Erofeev's Moscow-Petushki: Critiml Perspectives , NY. 

Washington D.C./Ba1timore. Bern. Frankfurt am Main. Berlin. Vienna. Paris: 
Peter Lang, pp. 19-25). 원래 악한들의 모힘을 내용으로 허여 17세기 스페인에서 

성행했던 피카레스크 소설은(김춘전 (1999) w스페인 피카레스크 소설~ , 아르케， 
25-98쪽) 현재에는 인과관계에 의해 사건의 치빌한 진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독립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나열되는 병렬식 구성 방식의 소설을 의미하게 

되면서， 디수의 비평가들이 『모스크바 페투쉬키』를 피카레스크 소설과 관련지어 주 

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주인공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주변부 인물로 설정된 

점， 불쑥 새로운 인물들이 끼어들고 특별한 인괴관계 없이 사건이 전개되는 에피소 

드식 구성이라는 점， 외견상 1인청 자서전 형식을 띠고 있다는 사실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의 피카레스크 소설 장프와 관련한 논의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견해들도 있다. 작가 예로페예프가 소비에트 문화의 정신적인 공허를 풍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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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인사불성으로 취해 낯선 아파트의 현관에서 잠들었던 주인공 베 

니취카가 아침에 깨어나 전닐의 기억을 더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오 

직 하나 여행가방만을 지닌 채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알코올 중독자다. 주 

인공은 포하고， 비틀거리고， 무시당하고 숙취로 고통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술 

을 찾는다. 섬지어 베니취카는 어떤 사람은 적게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마 

셨을 뿐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취해있다는， ‘인간의 삶이란 사람이 잠시 

동안 술에 취하는 것’이라며 술을 중심으로 세계를 읽는 인물이다. 술에 취해 

사는 베니취차의 악몽은 세계로부터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 

라 세계가 그를 완전히 거꾸로 이율배반적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그에게 삶 

은 이미 이해시키고 이해받는 차원을 넘어서 있다. 따라서 마치 거꾸로 뒤집 

힌 세계활 보려면 자기가 뒤집혀져야 한다는 듯이， 아니면 세상은 바른데 자 

신이 뒤집혀 있기 때문이라는 듯이 주인공은 시종일관 술을 마시고 있다. 이 

작품을 ‘알코홀릭 내러티브(Alcoholic Narrative) ’8)로 지칭하는 것은 화자 주인 

해 이 소설 장르의 구조적이고 주제적인 관습을 일정 부분 폐리디했다고 보는 견 

해 - 가령 베니취카의 여행이 처음에는 모스크바에서 페투쉬카까지 곧게 이어지는 

선적인 구조를 취하는 듯 했지만 종국에는 순환적인 구조임이 드러나맥， 주인공이 

살해되고 만다는 식의 변형을 주목하는 경우이다 - 와 작품 『모스크바-페투쉬키』 
가 역동적인 피차레스크 소설의 전도를 꾀한디고 보는 견해 - 베니취차의 이야기 

가 끊임 없이 ‘텅 빔’을 향해 간다고 보는 견해로， 이 때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부재， 

즉 형이상학적인 공허가 된다 - 이다. 이 두 번째 견해의 경우 이 작품은 피카레스 

크 소설의 퇴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스크바 페투쉬키』는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으로 분류되는 

한편， 장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작품에도 밝혀 있듯이 ‘포에마(n03Ma)’의 전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한다.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문학의 

포에마쓴 서구의 서사시와는 변별되는 개념으로(예를 들어， 고골의 r죽은 혼(MepTBble 

llYDIH)J) , 외면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산문체의 서술임에도 불구하고 예로페예프의 이 

작품애서 빈번하게 영탄조로 이어지면서 작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인공의 독백 

은 이 장르의 특정을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다양한 띤모를 어느 한 장르에 국한시 

켜 설명하기는 무리라고 보인다모스크바-페투쉬키』애는 이 밖에도 여러 하위 장 

르의 성격을 추출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평가들이 피차레스크 소설， 메니푸스 

풍자， 여행담， 전설， 기적극， 성자전， 고백록， 환상소설， 소극(笑劇)， 종말론적 소설， 

알코흘택 내러티브 등의 모습을 이 작품 속에서 찾아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Cynthia Simmons(1993), pp.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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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이러한 세계관과 연결된 서사방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제 

공되는 모스크바로부터 페투쉬키에 이르는 풍경은 흐릿해진 술꾼의 눈에 비 

친 세계상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단순한 주정뱅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이것은 작품의 맨 첫 문단에서부터 확인된다. 즉 베니취카는 모스크바 

에 살면서 온 도시를 닥치는 대로 돌아다니지만 크레블린을 한 번도 보지 못 

한 특이한 인물이다. 모든 이들이 크레블린， 크레블린 하고 말하고， 자신 역시 

모든 사람이 크레블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지금껏 보질 못했노 

라고 선언하는 대목은 사뭇 의미심장허-다.9) 

소비에트 정권의 억압성과 희생당하는 러시아 민중들의 슬픔을 예민하게 

지각하고 있는 주인공을 절망과 공허감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과 어린 아들의 존재다.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새들이 지저귀길 그치지 

않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자스민이 꽃피어 시들지 않는 곳， 페투쉬커에 살고 

있다. 이러한 아름답고 서정적인 자연 묘사는 이 작품 전체를 통틀어 페투쉬 

키와 관련된 추억을 묘사할 때만 등장한다. 따라서 도시 경관 정도 외에는 일 

체의 자연 묘사가 없는 도스토예프스키 작퓨처럼 모스크바의 거리나 술집， 시­

람들의 모습만을 묘사하는 이 작품의 다른 부분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더 

군다나 그곳은 원죄의 무게가 사람들을 짓누므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주인공 

9) 작품의 표변상으로는 단순한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베니취카가 모스 
크바라는 현 세계를 형성하고 지배하는 엄연한 법칙들의 상징물인 크레블린을 애 

써 외변하는 이 장변에서 우리는 그의 정처l 성에 대한 의섬을 하게 된다. 그가 그토 
록 매달리는 술 미시기의 행위 뒤에 감추어진 그의 또 디른 모습을 드러나기 때문 

이다. 이 작품에서 ‘술 마시기’ 모티브가 역설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범상치 않은 지식과 안목을 갖추고 있는 주인공이 술을 통해 ‘유로 

지비’(바보 성자)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로지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행과 희생을 모방하고， 전 

국을 펀력하며 바보처럼 기행을 일삼는 러시아 정교의 성자들이다. 그들은 궁극적으 

로 자기를 비움으로써 자기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역설적인 신앙행위를 실천한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집 없이 떠돌며 자신이 지년 것을 하나씩 상실해가는 주 

인공의 모습은 유로지비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듯 현대의 말코올 문화와 유로지비 

의 전통이 접목되었다는 점에서 『모스크바-페투쉬키』는 ‘신화의 재구성’이라는 측면 

에서 언급된다(Mikhail Epstein(1999), pp. 427-430). 또 엠슈테인은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반미학의 키치적 요소에 주목한다. 즉 이제껏 미적 범주 

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절했던 문학의 주제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 예술을 창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의 자기 파괴라 힐 수 있을 키치적 요소들이 바보스러움과 

비천함 속에서 신의 현현을 찾는 유로지비의 전통과 부합함을 지적하고 있다. 



38 러시아연구 져117권 제 1 호 

은 쿠르스크 역에서 페투쉬키 행 기차를 타고 여행을 시작한다.10) 

기차에는 아무런 긴장감도 없으며 어떠한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않는 눈들을 

가진 러시아 민중들이 타고 있다. 베니취키는 시련과 재난의 시절에도， 의심의 

시절에도 변함없이 t텅 빈’ 자기 민족의 눈을 보며 사랑과 긍지를 느낀다. 

이후 기차에서는 승객들과 주인공 간에 담론의 향연이 펼쳐진다. 베다뛰카 

는 ‘멍청하디 멍청한 자’와 그의 동행인 ‘똑똑하디 똑똑한 자’를 시작으로 새 

로운 인물들을 관찰하고 알아간다 11)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혹은 주인공이 

자기 자신에게 내뱉는 독백을 통해 문학， 예술， 종교， 철학， 정치， 성 동에 관 

련한 실로 놀랍도록 다양한 주제들이 거론된디 12) 

10) 유토퍼아적인 도시 페투쉬키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 베니취카애게 투영되어 

있는 또 다른 이미지는 예수의 모습이다. 이 작품에는 여러 군데 부활의 모티브들 

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관련된 무수한 암시들이 산재해있다. 술 

에 취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소비에트 시대 반체제인사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 

는 주인공은 부활과 십자가형을 되풀이하는 현대의 예수로 해석힐 여지를 준다 

11) 이 작품에는 대조적이거나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요소가 나란히 병치되어 있는 경우 

를 종츰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변 때로는 천사들이 때로는 악마가 주인공에게 나 

타나 말을 건다거나， 주인공이 부드럽고 온순했다가 격렬한 기절로 바뀌는 분열증적 

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와 베니취카의 내면에서 서로 반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심장’과 
‘이성’이 있어 간혹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대복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주인꽁이 

기차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승객들은 기묘하게 대조되는 쌍을 이룬다. 그들은 존재의 

모순적 측면들이 각기 특별한 양상으로 체현된 ‘분선들’이다. 작가는 하나의 이띠지 

속에 양립할 수 없는 두 요소를 결합시키기보다 각각의 개별적인 캐릭터들 속에 이 

반대되는 힘들을 구현한다. 작품의 등장인물인 기차의 숭객들은 정확히 반대인 쌍(똑 

똑하디 똑똑한 자와 멍청하디 멍청한 자)， 거울로 비춰본 듯한 쌍(검은 콧수염을 한 

남자와 검은 콧수염에 베레모를 쓴 여자)， 그리고 이 양자의 혼합인 쌍(할아버지 미트 

리치와 손자 미트리치)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반대되는 사회적， 정신적 충 

동이 구현된 존재， 즉 베니취카의 자아가 투사된 존재들이다. 분선에 관한 자세한 논 

의는 다음을 참조하라(Cynthia Simmons(1993), pp. 75-81). 

12) 사실 『모스크바-페투쉬키』는 포스트모더니즘 계열 소설의 상호텍스트성의 본보기 
라고 할 수 있다 작중의 모든 담회에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문학 및 예술 작 

품， 철학적 담론 둥이 뒤얽혀 있다. 특히 성경과의 연판생이 지배적일 뿐만 아니 

라， 셰익스피어， 라블레， 괴테， 파스테르나크， 체흡， 부년， 불가코프， 로자노프 풍의 

자취와 포스토예프스키적인 테마의 차용 - 술 취함과 슬픔의 테미. - 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 지식이 없이는 작가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파 

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블라소프의 작품에 대한 미주 설명이 작품의 본 분량(120 

쪽)보다 무려 3배가 넘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B. EpO$eeB(2000) MOCK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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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 그것들이 이야기되는 방식은 다소 우스광스럽고， 일종의 

횡설수설이 거듭되는 탓에 난해해지는 지정에 이른다. 주인공 베니취카가 구 

사하는 언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진지하고 문제적인 주제들이 과장되고 희화화된 채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디 w모스크바 페투쉬키』에서는 종교나 삶의 의미에 관 

한 심오한 진술이 욕설이나 비속어와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언어 또 

는 의미와 관련해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수준의 담화가 혼재하고 있다는 

점 13)은 일부러 의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예로페예프 산문의 핵심적 장치이다. 

한편 주인공이 술에 취해감에 따라， 이야기는 점점 더 환각을 일으키며 악 

몽 같은 상태로 바뀌어간다. 마침내 베니취키→는 기차가 페투쉬키로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한다. 작품 속에서 이제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희미 

하고 모든 것은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다. 주인공은 잠이 들어서 정거장을 놓 

친 것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모스크바를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기차는 텅 비어 있고 베니취카는 두려움괴→ 불안에 떤다. 그런 와중에 사탄， 

수수께끼를 내는 스핑크스， 크람스코이 그림 속의 검은 옷을 엽은 공작부인이 

나타나 베니취카와 언쟁을 하거나 폼싸움을 한다. 꿈인지 환각인지 알 수 없 

는 기묘한 상황들을 겪고 난 후， 돌연 주인공은 크레블린 근처에서 헤매고 있 

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익명의 네 사람이 그 

에게 다가온다. 베니취카는 그들의 열굴을 곧 알아보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주인공은 그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쫓기다가， 결국 붙잡혀 죽 

음을 당하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2.2. 아포칼립스적 모티프와 주제 

고골의 작품 『죽은 혼』의 장르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는 ‘서사시 (n03Ma) ’ 

『모스크바 페투쉬키』는 그 모티프， 슈제트， 단어， 표현들에서 성서와 직접 연결 

되어 있다.14) 이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푼의 주요 슈제트가 되는 

flerymKH c KOMMeHrapH~M“ 3. B)Ia’ 
1퍼3밍) 베니취카의 언어 구사에 양립하기 어려운 두 층위가 뒤섞이는 현상 역시 앞서 밝 

힌 유로지비의 전통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14)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미주를 딜고 있는 블라소프(3. BJlaCoB)를 비롯한 기존의 많은 

연구가들 역시 한결같이 이 작품에 대한 선-구약 성서의 영향을 주의 깊게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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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베네띄트의 행로를 쫓아가변 쉽게 드러나기도 한다. 작가와 동병인 서 

사시의 푸엔공 베니취카는 모스크바의 “알 수 없는 승강장”에서 출발하여， 그 

의 사랑하는 여인과 아들이 기다라는 페투쉬키로 향하면서 여행을 시작한다. 

그러나 끝내 주인공은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살해당하고 

마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작품 속에서 켓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와 십자가의 

처형으로 귀결되는 그리스도의 여정괴 유사하게 비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글에서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가 

축적하고 있는 성서와 이 작품의 연관성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성서 가 

운데서도 특별한 또 하나의 책， 요한 계시록과 이 작품이 어떻게 띤관을 맺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며， 이것은 곧 현대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작 가 

운데 하나라고 일걷는 이 작품을 통해 어떻게 아포칼립스적 신화가 현대 러시 

아 문학 작품들에 투영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필 기회를 갖기 위함이다. 

요한 계시록은 사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리 연구자틀， 심지어는 종교적 관심 

과는 거리가 있는 일반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것이 사설이다. 사실 ‘세계의 

종말’이라는 담론만큼 흥미로운 것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어에서 ‘아포 

칼립스(AnOKaJJHnCHC)’라는 말은 딘순히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이라는 의미를 넘 

어 세계의 종말， 혹은 모든 종류의 공포를 의미한다. 실제로 아포칼립스의 형상 

들， 예를 들어 “숫자 666", “음녀 “파괴된 도시 바빌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선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등은 ‘세계 종말’에 관 

한 그 다양한 의미장 속에서 많은 시인들과 작가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때로 아포칼립스가 성서의 사복음서와 대립적인 이 

해 속에 놓인다는 점이다. “아포칼립스는 기독교의 책이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책이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는 (...) 복음서에 

서 서 술되 는 그리 스도와 어 떤 공통점 도 지 니 지 못 한다(HI’KaKoro HeT COMHeHHR , 

"ITO AnOKaJlliTICHC • He XpHCma서CKaR KHHra, a - npOTHBOXpHCTHaHCKaR, l!TO "XPHCTOC>>, 

ynoMHHaeMbIH - XODl HeMHOrO • B HeM, (...) HH앤ro )j(e He HMeeT o6mero C no­

BecTByeMh!M B EBaHreJJHRX XpHCTOM) ，"라는 로자노프의 언급15)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요한 계시록 총 22장에 대한 자세한 정독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구 

원을 약속하고 설파하는 사복음서의 그리스도와 인간파 세계의 심판을 주관 

하고 새로운 세계를 가져오는 아포캉립스의 그리스도 사이에서 상당한 거리 

15) B, B, P03aHoB (I994) "AnOKaJlUnCHC Hamero BpeMeHκ" A, H, HHKOJlIOKHH(pen,), MHMOJleTHOe 

(Coõpa~me cO l.lHHeHHii), M,: 11311, "PeCnYÕJlHKa>>, c.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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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전히 아포칼립스는 성서의 한 책으로 

서 구약성서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 

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이처럼 성서에서도 독특한 위상을 갖는 계 

시록의 다양한 형상들과 상정들이 이 작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2.1. 작품의 표현들과 요한 계시록의 구절의 비교 

이 작품 속에는 신약과 구약 성서의 많은 책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성서 구 

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요한 계시록의 구절 

들이다. 다음은 어휘적인 측변에서 뿐만 아니라 구와 문장들의 차원에서 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16) 

작품 r모스크바-폐투쉬키』 요한 계시록 

BaαlMY THXOHOBY, MOeM)' πOÓHMOM)' nepBeHl1Y, 
(".l OT HHcyca XpHCTa, KOTOp뻐 eCTb CBH-

lleTeJlb BepHblH, nepBeHeu H3 MepTBblX H BJla-
nOCB~aeT aBTOp 3TH TparH4eCKHe JlHCπ，1. 

llbIKa uape꺼 3 eMHbIX. (1 :5) 

나의 사랑하는 맏아들인 바팀 티호노프 
(…)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에게 작가는 이 비극적인 장들을 바친다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그리스도 

로 말미암아(1 :5) 

HenpOHHuaeMa~ 3aBeca TaHH (...) 쩌~: TaHHa, BaBHJlOH BeJlHKHH .. .(17:5) 

(MOCKBa. OJlOmallb KypcKoro BOK3aJla) ( .. .l 이름이라，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 (17:5) 

L) 51 CKa:.<y Teoo T입뻐， >l<e뻐，1 ce헤 H 3Bep5l ... (17:7) 

빛이 통과할 수 없는 비밀의 막 (...)내가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말하리라(17:7) I 
H, BeCb B CHHHX MOJlHH찌x ， rOcnollb MHe 

OTBeTHJl. (MocKBa - Cepn H MOJlOT) 
H r JlaCbl .. .(4:5) 

그리고 온통 푸른 번개에 싸인 주념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4: 

네게 답했다. 

lla óyneT CBeTeJl MOH nyTb, lla He npe• H 51, HoaHH, yBHlleJl CB5ITbI꺼 ropOn Hepyc떼HM， 

TKHyCb 0 KaMeHb, lla yBH>I<y ropoll, no KO HOBbIH, C에O~mHH OT 50ra C Heóa .. .(21:2) ----'1 

TOpOM)' CTOJlbKO TOMHJlC5I. (PeyToBo - HH 
"-------

16) 앞으로 이 글에서 인용되는 예로페예프의 작품은 B. EporþeeB(2000)의 판본을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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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JlbCKoe) 

그리고 내 길은 빛 기운데 있을 것이고， 1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토록 갈|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 .(21:2) 

구해오던 도시를 볼 것이다. 

M.I - IljJOlI(IllIIIIe TBapH, a 0 H a - BCeCHJIb-

Ha. 0 H a., TO eCTb Bo:l<b51 llecHl1l\a, IWTOpa51 

Ha,11 BCeMH HaMH 3aHeCeHa H npe,'l 1<0TOpo때 He 

XOT5IT CKJIOHHTb rOJlOBbl 0,'lHH KpeTHHbI H npo 

X따!Ml.\bl. {33-η KHJlOMeTp - 3.띠eI<Tpoyr때) 

우리는 벌벌 떠는 피조불들인 반면에 

그녀는 선능하다. 그녀는， 즉 신의 오른 

손은 우퍼둘 모두 위에 올려졌고， 그녀 

앞에서 한 무리의 멍청이들과 사기꾼들 

머쁘효숙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OH ,'lep:l<aJl B ,'leCHHue CBoei1: CeMb 3B83lL ..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 .(1:16) 

H OH nOJlO:l<HJI Ha MeH5I ,'leCHHUY cBolO ... (1 :17) 

그가 오른손을 내 게 얹고 ... (1 :17) 

H BCe, 'lbe HM5I BnHCaHO B I<HHry :l<H 3HH, 
v ’ 1 (. .. ) H He H3rJla:l<Y HMeHH ero H3 I<HμrH :l<H-

3anOIOT: <<l1cafuI, J1HI<yη! ，> (85- i1: I<HJI0MeTp -1 ι 
13HH .. .(3‘ 5) 

OpexoBo-3yeBO) 
I (.J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이들이 | 
| 리 지 아니 하고 .. .(3:5) 

노래하기 시작한다. “이사야여， 환호하라!’ l 
Bce 3TO 51 BHlIeJl COBepmeHHO OT'leTJlHBO,1 H 51 Ta.K:I<e CBHlIeTeJlbcTBylO BC5IKOMy C.1lblma.­

H CBH，'leT잉J1bCTBYIO OÕ 3TOM MHpy. (OpexoBo-l lI\eMY CJlOBa npOpO'leCTBa KHHrH ce때 ... (22:18) 

3yeBO) 

나는 이 모든 것을 완벽히 분명하게 1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 

보았고， 때 세계에 관하여 증거합니디. I 게 증거하노니 .. (22:1 8) 
H 3Be3llhl na,'laJIH Ha I<pblJlbUO CeJlbCOBeTa. 

(JIeoHoBo - neTymKH) 
1 H 3Be3,'lbl HeÕeCHble naJlH Ha 3eMJlIO, I<aI< CMO­

그리고 별들이 마을 소비에트의 현관l 
KOBHHua, nOTp5lCaeMa51 CHJlbHμM BeTpOM, pOH5I eT 

에 떨어졌다. 
He3peJlble CMOI<Bbl CBOH.(6:13) 

.fI C CaMOrO Ha'laJla ÕblJl npOTHBHHKOMI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3TOII: aBaHTlOp비， õecnJlo마1011:， KaK CMO I<OB • 1 
’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HHua. (OpexoBo-3eYBO - KpyTOe) 
1(6:13) 

처음부터 나는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1 

|없는 모혐 의 반대자였다. 
’ H TyT Ha'laJIaCb HCTOpH51, CTpamHee BCeX, I (. .. ) H nOCpe,'lH npeCTOJla H BOKpyr npeCTOJla 

BH，'leH뻐，IX BO CHe: B 3TOM CaMOM nepeyJlI<e JqeTblpe :l<HBOTHblX .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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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꿈속에서 본 그 무엇보디되 (...)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 골목에|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 (4:6) 

서 나는 네 사람과 맞닥뜨렸다. 

2.2.2. 작품의 숫자 상정과 요한 계시록의 숫자 상징 

우리가 주지하듯 요한 계시록에는 다양한 숫자 상정들이 등장하고， 이 성-징들 

은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해석을 불려 일으킨다. 예를 틀어， “일곱 별과 일곱 금 

춧대 (ceMb 3Be3,ll 11 CeMb 30JIOTbIX CBeTI1JIbHI1KOB)", “ 일 곱 교회 (ceMb uepKBeì1)", “보 

좌에 둘려 있는 이십사 보좌들(24 npeCTOJIa BOKpyr npeCTOJIa)", “이십사 장로들 

(24 cTapua)" , “네 생물들(4 째BOTHbIX)" ， “일곱 인 (7 neqaTe낀)"， “이스라엘 자손 

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144000 3aneqaTJIeHHbIX 113 

Bcex KOJIeH CbIHOB IbpaI1JIeBbIX)", “머 리기- 일곱이요 뿔이 열인 짐승(3Bepb C 7 

rOJIOBaMI1 11 10 pOraMI1)", “짐승의 수 육백육십육(666)" 등이 다양하게 사용된 

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분석 대상 작품인 예로페예프의 이 작품에 

서도 다양한 숫자 상정들이 발견되고， 이것들은 많은 경우 아포칼립스적 상징 

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먼저， 서사시 전체에 걸쳐 숫자 ‘사(4)’가 사용된다. ‘네 짐승들’만큼이나 이 

숫자 ‘4’의 상징은 작품에서 매우 어둡고 불길한 정조와 연결되어 있다. 즉， 

오레호보 주예보(OpexoBo-3yeBO)에서 베니치카의 4명의 이웃들(KapaqapOBO -

4yxJII1HKa), 그의 반에 편성 되 었던 4명 의 부하 반원들(KyCKOBO - HOBOrl1peeB이， 

“4주 동안 타올랐던 내 벌이 지 고 딸았다(M051 3Be3 ,lla , BcnblxHyBIIIa51 Ha qeTblpe 

He,lleJII1, 3aKanlJIacb)", “그 뒤로 다시 4일 동안 나는 미-시지 않는디-(nOTOM On51Tb 

qeTblpe ,llH51 He nblO )"(HoBOrl1peeBO - PeYToBo), “4년 동안 관 속에 누워 있었다 

(qeTblpe rO,lla JIe%aJI BO rp06e)" (φp513eBO - 61 η K쩌〈α얘I1JIO 

등정장-하는 4명의 살인범 등을 통해 ‘4’의 숫자가 사용된다. 또 주인공은 독자들에게 

각테 일 만드는 4가지 방법 을 제 시 하기 도 한디.(3JIeKTpoyrπμ - 43-1 KI1JIOMeTp). 

또 이 작품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숫자 상징으로는 ‘십삼(13)’이 있다. 성서 

에게 예수를 판 재자 유다를 13번째의 제자라고 칭해 흔히 불길함과 상서롭 

지 못함을 연상시키는 이 숫자는 작품에서도 주인공의 분명에 대한 암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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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디. 특히 그는 예수가 죽음을 맞는 ‘금요일’에 페투쉬키로 계속해서 ‘13’ 

번째 간다(“내 13번째 금요일의 노을이 떠오를 때 !(KO r;::ra )!<e B30다LleT 3 apR Moefí 

TplIHalll.\aTOη nRTHHUbI!)"(YcaLl - 105-인 KHJiOMeTp)) . 또한 이 수는 “이 13번째 표금 

이 너를 기쁨으로 가져가지 않는다(He B paLlOCTb 06paTRTCjj Te6e 3TH T뼈Halll.\aTb 

rJiOTKOB)."(뻐KOJibCKOe - C8.JiTbIKOBCK 8.jj)라는 표현처럼， 주인공의 기대를 배반하 

는 숫자이기도 하다. 

숫자 ‘사십 (40)’의 사용도 자주 접 할 수 있다. 인간 사후의 40일간의 고난행로 

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혹은 예수의 40일간의 광야에서의 금식 기간을 연상시 

키기도 하는 이 숫자는 작품의 곳곳에서 사용되면서， 주인공의 고난， 죽음 등을 

연상시킨다. 주인공은 여행의 출발 전날 밤 모스크바의 어느 아파트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잔다. 그런데 그는 정확하게 그 아파트 계단의 40번째에서 웅크 

리 고 잠괄 갔다고 기 억 한다(MOCKBa. Ha nyTH K KYPCKOMy BOK3any). 또， “나는 그 

리고 나서 40일간 마시죠(TO nbID nOTOM COpOK LlH해J."(HOBorHpeeBO - PeYTOBO), 

“누군가 내게 언젠가 말했습니다. 죽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고. 그렇게 하려면 40 

번만 연속으로， 깊게， 깊게， 하자미자 또 계속해서 숨을 들이 마시고， 마찬가 

지로 그 만큼 가슴 갚은 곳에서부터 숨을 내쉬게 되면， 그러면 영혼은 내어 

놓게 될 것 이 라는 것 입 니 다(KTO-TO MHe rOBOpHJi KOrLla-TO, '-ITO YMepeTb O'-l eHb 

npOCTO: 'ITO LlJijj 3TOrO HaLlO COpOK pa3 nOLlpjjLl, r Jiy60Ko, r Jiy6oKo, l<aK TOJibKO 

B03MO:!<HO, B3LlOXHyTb, H BbILlOXHyTb CTOJibKO >l<e, H3 rny6HHbI CepLlua, - H TOrLla TbI 

HcnycTHlHb ,::{yIHY)." (I1eTYIHKH. BOK 3aJibHa꺼 nJiOmaLlb)라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여기에 하나의 상징적 숫자 ‘삼십 (30)’이 었다. “정확하게 나는 30년을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POBHO TpHLlua Tb JieT 꺼 째By Ha CBeTe(...))"(Jl<eJie3HO­

LlOpO>l<Hajj - l.IepHOe), “책형은 정확히 승천일 후 30일 지난 뒤 이루어졌습니 

다(PaCnjjTHe COBeplHHJiOCb - pOBHO '-Iepe3 TpHLluaTb LlHefí nOCJie B03HeCeHHjj)." 

(HOBorHpeeBO - PeYTOBO), “만약에 우리 라 이 미 30년을 살았다면， 30년을 더 

살도록 해 보아야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ECJiH y >l< MbI npO>l<HJiH TpULlUaTb Ji8T, 

HaLlO nOnp060BaTb npO>l<HTb eme TpHLlUaTb, Lla, Lla.)."( l.IepHoe - KynaBHa) , “30명 

의 가장 나쁜 아낙네가 설령 가장 착한 아낙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의 아낙 

보다는 더 나은 법 이 다(TpHLluaTb ca뻐IX nJiOXHX 6a6 nyq lHe, '-IeM 0뻐a ， XOTb H CaMajj 

XopOlHajj)." (φpjj3eBO • 61-η KHJiOMeTp), “페투쉬키에서는 예를 들어， 30개의 빈 병 

을 주면 약초 한 병 을 주죠(B I1eTyIHKax, HanpHMep, TpHLluaTb nOCYLlHH MeHjjIDT Ha 

nOJiHyID 6yTblJiKy 3Bep060jj)."(φpjj}8BO - 61-fí KHJiOMeTp)1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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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숫자 상징들도 있다. 이 숫자들은 분명 그 자체의 의미와 상정을 갖 

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서적인 문맥 속에서 그 상징들을 불러일으키며， 때 

로는 그것을 뒤집어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그리고 사도가 세 번 

째 닭이 울기 전에 그리스도를 배선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고， 

사도가 닭이 울기 적에 3번 그리스도를 배신했다. (.J 그래서 만약에 니-를 지 
금 시험한다면， 나는 7번씩 70번이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이라도 그 분을 

배 신 할 할 것 이 다(H anOCTOn npenan XpllCTa, nOKyna TpeTllH neTyx He nponen. 

BepHee, He TaK: II anOCTOn npenan XpllCTa Tpll>KnbI, nOKa He nponen neTyX. (...) H 

ecnll Õ llCTIbITbIBann Tenepb MeH>J, >J npenan ÕbI Ero nO CeMll:l<llbI CeMllneC>J TI’ pa3 , II 

õonbIIIe ÕbI npenan)."(f1eTYIIIKll. CanOBOe KOnbUO)라는 부분은 물론 새 벽 의 한기 를 

견디지 못하는 주인공의 육체적 괴로움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경 

적 사실을 뒤집고(사도 베드로의 예수 부인)， 변형시키는 것(형제에 대한 용 

서에 사용되던 숫자(7번씩 70번)를 배신의 숫자로 사용하는 것) 등은 이 주인 

공의 내면세계의 뒤집힘， 더 나아가 이 세계의 아포칼립스적 상황의 상징으로 

도 읽을 수 있겠다. 

2.2.3. 아포칼렵스적 ‘공포’의 모티프와 긍쟁적 모티프들 

우리가 아포칼립스 텍스트의 내적인 구성 요소로서 ‘무시무시함’， ‘공포’를 

들 수 있다면， 이 서사시의 마지막 장들， 페투쉬키의 혁명에 관한 주인공의 

꿈(BOllHOBO - Ycan)부터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는 부분은 아포칼립스적 텍스 

트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할 정도로 주인공의 불안， 공포， 절망이 점증적으로 

확대되고， 어둠과 암휴이 주인공을 둘라싸는 장면이다. 무시무시한 환영이 그 

를 뒤쫓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그를 유혹하는 사탄도 있고(Ycan -

105-H KllnOMeTp), 발， 꼬리， 머리가 없는 괴물 스핑크스가 꼬리와 머리로 베니 

취 카의 등을 때 리 기 도 한다(105-H KllnOMeTp • f10KpOB). 이 스펑 크스 장면은 

아포칼립스의 7개의 머리와 107~ 의 뿔이 난 짐승을 연상시킨다. 결국 베니취 

17) 다양한 상징적 해석이 가능할 이 숫자는 크게는 인생의 연수와 연관되어 있는 듯 

하다. 예수의 사적인 삶의 연수가 30년， 공적인 삶의 연수가 3년이었듯이， 주인공 

베니취카 의식에서 이 숫자는 삶의 연수로 상정적 가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것은 30명의 아낙네와 빈병 307R로 연결되어 허비되고 소비되는 삶의 이미지를 연 

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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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의 잔인한 피살로 끝나는 이 장면은 서사시의 주인공의 완전한 아포찰립스 

적 텍스뜨의 실현에 다름 아니다 18) 

그러나 주지하듯， 요한 계시록에는 신의 왕국의 도래에 대한 기대， 거룩한 

성의 출펀， 악마(사탄， 뱀)둥에 대한 승리， 구원의 자격이 있는 충성된 이들에 

대한 구원 등과 같은 밝고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이 서사시 작품에도 아 

포칼립스의 긍정적 모티프들과 요소틀이 곳곳에 산재한다. 먼저， 아포칼립스의 

주된 테마의 하나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 요소가 나타난다. 성서에서 

재림은 최인들에게 ‘죽음과 지옥’(계시록 20장 14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 

시에 신설한 이들에게는 상급의 계기가 된다(계시록 21장， 23-24절/26-27절). 

이 작품에서 ‘재림’은 페투쉬키로 여행하는 객차 안의 베니취카와 검표원 

세묘늬치와의 대화에서 언급된다. 

- ()T TpeTberO peHXa, '1eTBepTOrO n03BOHKa, mlTOH pecnyõJlHKH H ceMHalluaToro 

Cbe31l!l -- MOll<ellIb J1H lIIarHyTb, BMeCTe CO MHOH, B MHp BOll<lleJleHHOrO BCeM HYlle5lM 

mnoro LlapCTBa, cellbMoro HeÕa H BTOporO npH.eCTBIIUI? (85-n KHJlOMeTp - Ope­

xOBo-3yeBO). 

- 제3제국， 네 번째 척추골， 제5공화정 그리고 제 17차 전당대회로부터 나와 

서 나와 함께 들어갈 수 있겠소，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한 다섯 번째 

왕국， 일곱 번째 하늘， 그리고 재렴의 세계로 말이요?(강조는 펼자) 

이 인청문은 주인공이 고참 검표원인 세묘늬치의 관심을 끌어 무임승차 단 

속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제안하는 부분이다. 벌써 3년 동안 페투쉬키 

로 여행딜 하면서도 승차권을 갖고 탄 적이 없는 주인공은 검표 때마다 고참 

겸표원 세묘늬치에깨 세계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 

한다. 그 결과 주인공은 “세묘늬치에게 일 그램도 갖다 바치지 않았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산자들 가운데， 죽임당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남아 있었다(He 

11011HOCßJI CeMeHbI'1y Hß ellßHoro rpaMMa H TeM He MeHee OCTaJlC.lI B )i(ßBbIX ß 

Hel106ßTblx).'' (85개 KßJlOMeTp - OpexoB。←3yeBo)19) 검표원 세묘늬치는 검표원 

18) 예로페예프의 창작에 관한 현재까지 국내의 유일한 연구불(권정임 (2000) r"KaJl빼a 

KYMH"따 "J1aMa caBax!þaHH"의 기호적 변환J ，러시아 연구~， 제 10권 제2호)에서도 주 

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스크바 공간을 이-포칼렴스적 공간으로 지적하는 것은 정 

확한 껏이라고 하겠다. 

19) 여기서의 베니취카 모습은 물론 『천일 야화』의 공주 ‘세헤라자데’를 떠올리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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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와 달리 무임승차 승객들에게 ‘1킬로미터에 1그램’이라는 벌금을 부과하 

고 있는 역시 거의 알코올 중독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의 변화는 검표원 초 

기 시절， 승차권 검사가 무임 승객들이 공포 상태에서 객차 사이로 도망 다니 

게 만들고， 그 결과 승차권을 가진 소년들조차 거의 압사 지경까지 이른 사고 

를 거치면서 일어난 것으로 서술된다. 이미 거나하게 취한 세묘늬치는 이번에 

도 베니취카에게 벌금으로 모스크바에서 페투쉬키까지의 철로 125킬로미터에 

해당하는 125그램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베니취키-는 세묘늬치에게 “모든 날 

들 가운데 가장 선택받은 날(H3õpaHHe잉ulHn μ3 Bcex llHen)" 이 될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줄 것을 제안한다. 베니취카의 이 날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 역 

사는 다만 그 육욕의 측면에서만 관심을 갖게 할 뿐인 “아주 드문 색골이자 

유토피아주의자인” 세묘늬치가 “옷을 주섬주섬 만지작거리면서 제복과 제복 

바지， 그리고 가장 낮은 내밀한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벗기 시작하게” 

만든다.(85-인 KHJIOMeTp - OpexoBo-3yeBO) 

소극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부분은 그려나 많은 하위 텍스트(nomeKCT) 

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포칼립스적 텍스트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 

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제3제국(TpeTHn peηx) ’， ‘네 번째 척추골(qeTBepT뼈 

n03BOHOK)’, ‘제5공화정 (n~Ta~ peCnYÕJIHKa)’, ‘저1117차 전 당대 회 (ceMHallua TbI찌 Cbe311)’) 

은 모두 부정적 색채를 띠는 것으로，20) 베니취카는 이것들에 대립되는 것으로 

‘다섯 번째 왕국(n~Toe uapCTBO)’, ‘일곱 번째 하늘(cellbMoe HeÕO)’, ‘재림 (BTopoe 

npHUIeCTBI'18 )’ 등을 제시한다 문장의 통사 구조상 “모든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BQ)KlleJIeHHOe BceM HYlle~M)" 것은 첫 번째의 ‘다섯 번째 왕국’일 수도 혹은 모 

든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유대 역사와의 부합의 측면에서 첫 번째 

‘다섯 번째 왕국’이 이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그러나 나 

머지 두 상정 또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색채를 띠는 유토피아를 지칭한다. 

‘일곱 번째 하늘’은 그 자체로 ‘지복의 세계’를 의미하고， ‘재림’은 이것들과 나 

고， 세묘늬치도 그를 ‘세헤라자데 (mexepe3 atla)’라고 부른다. 

20)‘ À~13제국(TpeTHìI peìlX)’은 독일 히틀러 정권하의 독일 정부0933-45) ， ‘네 번째 척추 

골(앤TBepTblìI 1103BOHOI<)’은 미국 삶의 부정적인 변을 그리고 있는 핀란드의 소설가 

마르티 라르니 (Martti Larni:1909-1993)의 소설 『네 번째 적추꼴~ (957), ‘제5공화정 
(l1!lT a꺼 peC l1y6JlH l< a)’은 프링스 드골 정부， ‘제 17차 전당대회 (C8MHatlua TbI잉 Cb8311)’는 

참가 대의원들이 모두 스탈린에 의해 숙청된 것으로도 유명한 전소련방 공산당 전 

당대회 (1934)를 지칭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헝은 블라소프(3 ， BJlaCoB)의 미주를 

참조할 수 있다(B. EpolþeeB(2000), c, 439•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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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히 언급되면서 앞의 네 가지 부정적 현상과 대립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제 

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니취카에게 있어서 재림은 ‘죽음과 지옥’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세묘늬치와의 에피소드 후 곧장 회상하는 ‘황금시대’와 연 

관된다. 그는 죄인이 아니므로 신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따라서 재립은 

그에게 푹복이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베니취카 

의 신에 대한 순종， 그의 선에 대한 믿음 등에 관해서는 작품에서 수차례 언급 

된다.21) 또 작품의 곳곳에는 베니취카기 선에게 기도하고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 

하며， 자딴심으로 고통을 겪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 바보멍청이 

로 부르고， 사탄이 아닌 신에게 순종하고， 다른 이들에게 순종할 것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에게 영혼과 가슴은 이성보다 더 중요하다. 무선론자와 불신 

자들이 그로서는 매우 유감이고 따라서 독자들과 가상의 대회- 상대방에게 무신 

론으로 별어지는 것을 경고한다. 이런 모습은 사실 신설한 믿는 이로서， 아포칼 

립스의 섬판의 날에 다시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파 떤결시킬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무엇보디 아포칼립스적인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은 도시 

페투쉬키이다. 베니취키-가 꿈꾸는 신의 왕국， 황금시대로서의 페투쉬키의 모티 

프는 작품의 처음부터 예고되어 있고， 직품이 진행과 더불어 계속 반복되면서 

작품 전체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는 그토록 갈구하던 도시를 보게 될 것이 

t:}(lla yBWl<y rOpO t:1, no 1<0TOpOMy CTOJlbKO TOMH JlC5I)." (PeyToBo - HHKOJlbCKOe) 

라는 그의 기대는 페투쉬키를 항상 고양되고 고싱한 어휘들을 써서 묘사하게 한다. 

"lloe3~<a“1I0e3 l1<afi B lleTylllKIl! B lleTylllKax - TBOe ClIaCeHlle 11 pat:10CTb TB05l, 

noe3 l1<afi ’” 
"lleTYIllKIl - 3TO MeCTO , rlle He yMo JlKalOT nTIlUbl HIl IlHeM HIl HO'-lb lO, rlle HIl 

3 1lMO꺼， HIl J1eTOM He OTUBeTaeT lI<aCMIlH. llepBopollHbl찌 rpex - MOll<eT , OH 11 ÔblJl 

21) 몇 가지의 예만 틀어보자: 
"(...) yMOJl꺼JI 50ra MOerO He OÔllll<aTb MeH5I." "11 51 CTpat:1aJl 11 MOJlIlJlC5I" (Kapa'-la-

pOBO 니yxJlIlHKa) 

"(...) 나는 나의 하나님에게 나를 모욕하지 받기를 간청했다그리고 나는 

고통을 받았고， 기 도를 했다‘” 
"Bce Ha CBeTe 1l0 Jlll<HO npollcxOllllTb MellJleHHO 11 HenpaBIlJlbHO, '-ITOÔbl He cyMeJl 

3aropllIITbC꺼 앤J10BeK ， '-ITOÔbl '-IeJIOBeK Õbl기 rpycTeH 11 paCTep꺼H." (MOCKBa. Ha nyTII 

K KYPclcoMy BOK3any)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자만할 수 없도록， 사람이 우울하고 망연자실하 

도록 천천히 그리고 볼공평하게 벌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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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M HHKOrO H8 TJl rOTHT ," C.l 
껴 TaM, 3a neTynIKaMH, rne CJlllBalOTC꺼 Jleõo II 3 eMJUI , H BOJlllHl.\a BoeT Jla 3Be31lbI..." 

(PeyToBo - HHKOJlbCKOe) 

“가거라， 가거라 페투쉬키로 1 페투쉬키에는 너의 구원과 기쁨이 있다오， 가거 

라1" “페투쉬키는 새들이 낮이든 밤이든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은 곳이요， 겨울 

이든 여름이든 자스민 꽃을 만발하는 곳이라오. 원죄기 아마도 있었겠지만， 

그곳에서는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단다" (...) 

“그런데 그곳， 페투쉬키 너머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해지고 암늑대는 

별을 향해 울부짖는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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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부분은 술 마시는 것을 멈추고 마-음의 소리와 이성의 소리를 들으며 갈 

등하던 베니취카가 끝내 술을 마시게 되고， 그 후 6일 동안 계속해서 들이마신 뒤 

의 장면이다. 주인공의 이성과 마음은 이미 술로 인해 그 경계가 사라지고， 주인공 

내면의 또 다른 자아인 이성과 마음이 과감하게 내리는 명령은 영원한 유토피아로 

서의 페투쉬키에 대한 선언이자 아포칼립스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회상이다，22) 

일반적인 연시의 특정적 어휘인 자스민괴 새들과 더볼어 원죄， 하늘， 땅， 별 

등 전 우주적 차원의 어휘로 묘사되는 이 페투쉬키의 형상은 제시록의 새 예 

루살램을 연상시킨다. 또한 베니취카가 페투쉬키에 살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 

는 여인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다음의 시 구절을 보자. 

npHJleCH 3anJlCTbJl, Q:KepeJlbJl, 

llI eJlK II õapxa T, )[<eMllyr H aJlMa3bI, 

H xOlly On8TbCJI KOpOJl8BOH, 
nOTOMy llTO MOH KOpOJlb BepJly JlCJI , 

(KyllHJlO - :KeJle3 J10nOpO)[<Jla꺼) 

팔찌와 목걸이를 가져 오너라， 

비단과 벌로드， 진주와 다이아몬드도， 

나는 여왕처럼 차려 입걷 원하노라， 

내 왕이 귀환했으니. 

22) 여기서 사용되는 새와 자스민의 형상은 작품 곳곳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지만， 마 
지막에는 비극적인 감탄 속에서 울려 퍼지기도 한다. 

"TaKHX JlH cynopor 꺼 )[<naJl OT BaC, neTyrnKll? nOKa 꺼 nOÕllpaJlCJI no TeÕJI , KTO 3ape3aJl 

TBOHX TITlllleK II BbITOTITaJl TBOH )[<aCMllJl?"(neTyrnKll, neppOJl), 

“페투쉬키여， 내가 당신에게서 이런 경련을 기다려왔는가? 내기 그대에게 가는 동 

안， 누가 그대 의 새 들을 난도칠 했으며 ? 그대 의 자스민을 짓 밟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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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랑하는 여인은 결국 요한 계시록에서 신부로 비유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매우 유사하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1 .lI, HOaHH, YSHI\e1l 

CB.lI TI싸꺼 ropol\ l1epyca1lHM, HOBhlìí , CXO I\꺼ll\ Hìí OT 50ra C HeÕa , rrpHrOTOB1IeHHhlìí 

KaK HeSeCTa, yKpallleHHa.ll 1\1I.lI My1<a CBOerO) , (계시록 21장 2절) 

다만 끄 차이가 있다면， 성서의 아포칼립스에서는 도시 전체가 신부로 비유되 

는 반면， 베니취카에게는 그의 사랑하는 여인괴 도시 페투쉬키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이 도시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23) 

스핑크스가 베니취카에게 내는 수수께끼(105 더 KHnOMeTp - nOKpOB)에서 페 

투쉬키는 미국 제7함대의 배들이 제루하고 있었던 곳이고， 극지탐험대원인 파 

파닌(naWIHHH)과 보도피얀노프(BOL\OTIbRHOB)가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다녀갔던 

곳이며， 영국의 수상 챔버레인 경 (Lord Chamberlain)이 그곳의 레스토랑에 미 

끄러져 넙어졌던 곳이며， 미닌(써HHH)과 포자르스키 (nQ)l<apCKHη)도 왔던 것으로 

언급된다，24) 즉 이 도시는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적(대양들괴 북극， 영국)인 척 

23) 이 페투쉬키의 공간은 항상 모스크바의 파괴권 도시로서의 공간과 비교되어 사용 

된다 페투쉬키의 유용성과 모스크바의 비유용성이 작품에서 직접 언급되면서， 페 

투쉬키는 모스크바보다 더 고상한 도시， 혹은 최소한 비견할 수 있는 도시가 된다. 

동시에 모스크바와 페투쉬키의 공간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된 아포칼립스적인 

공간으로 제시된다 . 

.. ,M01<eT 1IH B TIeTylllKax ÕhlTb 'ITO-HHÕYl\b rryTHOe? 

- MO~(eT! - rOBOplO .lI BaM, H rOBOplO TaK rpOMl<O, 'lTO B3 1\parHBalOT H MOCKBa, 

H TIeTì매KH ， - B MOCKBe - HeT, B MOCKBe He M01<eT ÕhlTb, a S TIeTylllKax - M01<eT! 

(KY'lHHO - Jl(e-1Ie3rOI\Op01<Ha.ll) 

페투쉬키엔 무언가 쓸모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지요! 나는 말한다， 그것도 모스크바도， 페투쉬키도 움쩔할 만큼 

큰 소리 로 말한다. 모스크바에는 없어， 모스크바에는 있을 수가 없어， 하지 

만 페투쉬키에는 있을 거야! 

TIO BC8ìí 3eM1Ie, OT MOCKBhl 1\0 TIeTyIllKoB, rrblOT 3TH K 0 K T e ìí 11 H 1\0 CHX 

rrop, He 3Ha꺼 HMeHH aBTOpa .. .(311eKTpoYrJ띠 • 43-ìí KH1I0MeTP) 

모스크바에서 페투쉬키까지 전 지구에서 지금까지 이 칸테일을 민든 사람의 

이름도 모른 채 마시고 있습니다. 

24) 파파년(l1saH TIarraHHH: 1894-1991)은 소련의 북극 연구가， 지리학 박사로 소비에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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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아우르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삼세기 반을 거슬러 올라가 미년과 포자르 

스키 시기로까지 확장되는 곳이다. 그러나 계속된 베니취카 자신의 말 속에서 

는 도시 페투쉬키의 역사가 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He OeTyrnKH 3TO, HeT! OeTyrnKH OH CTOpOHOH He oõxoaHn. OH ~aCTO Ho~eBan TaM 

rrpH CBeTe KOCTpa, H JI BO MHOíHX TaMornHHX ayrnax 3aMe~an cneabl EíO Ho~neía 

- rrerren H ablM EíO Ho~neía. (neT깨yrn빠u따lK따때〈아얘H. KpeM‘nb. OaM’JlTπ깨H뻐f 

페투쉬키는 아닙니다， 아니죠| 그분은 페투쉬키는 옆으로 지나가시지 않았습 

니다. 그분은 그곳애서 모닥불 가에서 자주 유숙했었고， 나는 많은 그곳의 영 

혼들 가운데 그분의 유숙의 흔적을， 그분의 유숙이 남긴 재와 연기를 알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그분”은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모스크바 쪽은 그토록 무심히 “결 

코 한번도 쳐다보지 않았거나” 혹은 “이 장소를 빙 둘러 가고 옆으로 지니갔 

던” 것에 반해， 도시 페투쉬키는 그리스도 자신이 2000년 전에 유숙했던 곳이 

며 1 지금도 유숙하고 계실지 모르는 곳(“만약에 (…)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eCJlH 

(...) 3eMJIH He rrOKHnaJl)")으로 제시된다. 곧 페투쉬키는 작품 전반에 걸쳐 시공 

간적으로 전 세계와 전세기로 확장되면서， 아포칼립스의 영원의 도시 새 예루 

살렘과 비견할 수 있게 된다. 

3. 맺음말 

우리는 수많은 상황과 다양한 대상에 대한 묘사로 풍자적， 해학적， 비판적 

해석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폐기된 현실피 닫혀진 텍스트로서의 포스트모 

더니즘적인 세계상을 보여주는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소설 가운데 

초의 ‘북극-1’이 라는 부유 연구소장을 역 엠 했고(938) ， 보도피 얀노프(MHxaHn BoaorrbJl­
HOB: 1899-1980)는 소련의 비행 조종사로， 쇄빙선 승무원들의 탐색과 구조에 참여하여 

소련 영웅 칭호를 얻었고(934)， 1937년 북극 상공 탐험에 참여하였다 챔버렌 경 (N. 

Charnberlairr: 1869-19때)은 영국의 보수당수， 정치인으로 영국의 총리 (1937-40년)를 역 

임했으나， 다수의 소련인들은 그의 히툴러， 무소리니와의 협정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한편， 미년(KY3뻐 빼뻐: ? - 1616)과 포자르스키(lWlT뻐 뼈apCK때: 1578-1642)는 17세기 

폴란드， 스웨멘에 대한 민족 저항 운동과 폴란드-라트비아 간섭에 저항한 인볼들이다. 보 
다 자세한 사항은 블라소프의 미주를 침조할 수 있디 (B. EpoiþeeB(2000), CC. 5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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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예로페에프의 서사시 『모스크바 페투쉬키」를 살펴보면서， 20세기 후반 

부 러시아 문학의 아포칼립스적 텍스트의 반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말은 

“개인이 세기의 얼굴이다”라는 벨르이의 재담에서 출발하여 20세기 후반의 대 

표적 한 인물， 작가와 동명을 사용하면서 작가의 자전적 요소를 다분히 반영 

하고 있는 주인공 베니취카의 죽음으로의 여 행을 살펴보면서， 이 인물과 작품 

에 투영펀 종말론적 요소들을 고찰하였디. 우리는 아포칼립스적인 공포를 포 

함한 실제의 아포칼립스 텍스트적 형상들， 예를 들어 ‘숫자 666', ‘음녀’， ‘파괴 
된 도시 바벨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등의 모티프와 슈제트의 실제적， 상징적 변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이 글의 도입부에서 언급하였듯이， 19세기말-20세기의 

초의 러서아 문학， 그리고 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문학의 종말론적 특정은 

60년대 쭈반부터 출현했다고 평가되는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범주를 

업어서는 또 다른 본격적 연구를 요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고찰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다만 이 시기， 즉 20세기 초， 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문학의 아포칼립스적 경향성은 대략 다음의 몇 기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 

을 듯하다. 첫째， 만약 러시아 상정주의자들(5pIûCOB ， 5J10K , 5eJlbI디)의 작품에서 

요한 계시록이 성서의 한 책으로 언급되고 있다면， 소비에트 시기 작가들(M. 

ByJlraKOB, B. IIIaJlaMOB, ll. AHLlpeeB)의 작품들에 는， 특히 반종교적 투쟁 의 시 기 의 

작품들에는 계시록에 대한 알류지야 정도만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20세기 러 

시아 문학에서 아포캄립스 테마에 관한 관섬은 세계의 변형과 완성을 향한 이 

상주의적인 추구(A. BJlOK, A. BeJlbIH)와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주변 환경에 대한 

반작용， 뚝 개인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에 대한 반작용(M. ByJlraKOB, B. OHJlbHR 

K, E. 3a뼈THH ， B. IIIaJlaMOB)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아포칼립스 슈제트에 대한 

이와 유사한 해석은 사설 러시아 문학에서 고골의 전통， 무엇보다도 회극 『검찰 

관(PeBH30p)~과 서사시 『죽은 혼』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셋째， 20세기 러시아 문 

학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명확한 노선을 추적할 수 있다. 19세기말-20 

세기 초의 러시아 시 (B. 5PIûCOB, A. 5J10K, A. 5e;뼈)에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서적 

원형을 갖는다면， 소비에트 문학(M. 5YJlraKOB, 1I. AHLlpeeB)에서의 적그리스도의 형 

상은 작가의 인식 속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예를 들어 레닌， 스탈린)과 연관 

된다. 이것은 푸쉬킨(A. OyUlKHH)의 「청동 기사(MeLlHbIH BC al{HHK) J 에서 표트르 대 

제가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아포짤립스적 신화의 문 

학적 형상화가 역사화되는 19세기 러시아 문학과정괴 유사성을 띤다. 그러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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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이러한 개괄적 조망은 이 글의 범주를 넘어서 계속적인 체계적이며 구체적 

인 연구를 펼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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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yCCKO허 HHTepaType (III) 

57 

naK , 4 l1COH-CO 

AnOKaJJlfITCHqeCKμH CW*eT 0 KOHue CBeTa H HacTynneHHH CTpaWHOrO cyna, BBe­

neHHblH B nHTepa TypHbI허 。ÕHxon paCKOnbHHKaMH (B nepByw Oqepellb COqHHeHHR 

npOTonona ABBaKyMa) , nonyqHn WHpOKyw pa3paÕOTKy B npOH3BeneHHRX nHCaTeneH 

XIX BeKa, pyõe*a BeKOB(KOHeu XIX -Haqana XX BeKa) H COBeTCKOrO nepHOlla. 

npOBellR aHanH3 npOH3BeneHH다 nHcaTeneH XX BeKa MO*HO CnenaTb HeCKOnbKO 

BbIBOnOB. 

l)B npOH3BeneHHHRX nHCaTene낀 pyõe%a BeKOB H COBeTCKOrO nepHOlla HaÕnIDnaeTCR 

onpeneneHHa꺼 TeHlleHUHR. ECnH y CHMBOnHCTOB(5pwCOB, 5nOK, 5enbIH) COXpaHReTCR 

nOHRTHe "AnOKanHnCHC", TaKHM OÕpa30M, B TeKCTaX COllep%HTCR OTCbInKa K OllHOH 

H3 KHHr 5HÕnHH, TO B npOH3BelleHI쩌X nHCaTeneH COBeTCKOrO rrepHOlla(M. 5ynraKoB, 

B. JllanaMoB , ll. AHllpeeB), ocoõe뻐o B 3noxy aHTHpenHrH03HO낀 ÕOPbÕbI, COllep*aTCR 

nllllib annW3llll Ha KHllry OTKpOBeHll꺼 2)OõpameHlle K anOKanllnCllqeCKOMY CW%eTy 

B pyCCKOH nHTepaType XX BeKa CBR3aHO nHÕO C HlleanHCTHqeCKHMH CTpeMneHHRMH 

K COBepweHcTBy H o*HllaHHeM npe06pa30BaHHJI MHpa (A. 5nOK , A. 5enbI다)， nHÕO -

3TO peaKU없 Ha OKpy*aID띠.YW lleHCTBHTenbHOCTb. Ha OCyweCTBneHHe TOTaAbHOrO KOHTpOm 

rocynapcTBa Hall nH뻐OCTbW(M. 5ynraKoB, 5. nHnbHJl K, E. 3aMJl THH, B. JllanaMoB). 

nonOÕHoe HCTonKOBaHHe CW%eTa AnoKanHncHca BOCXOllHT B pyCCKO꺼 nHTepaType 

K TpallHUHH H. foronJl H npe%lle Bcero K KOMellHH <<PeBH3op>> H n03Me <<MepTBbIe 

llywH>>. 

3)B nHTepaType XX BeKa npocne*HBaeTCJI qeTKaJl nHHHJI B TpaKToBKe oõpa3a 

ÀHTHXpHCTa. ECJIH B n033HH pyõe*a XIX - Haqam XX (B. 5ptOCOB, A. 5noK, A. 5e]뼈) 

oõpa3 AHTHxpHcTa BOCXOllHT K ÕHÕπeηCKOMy npoToTHny, TO B cOBeTcKoH nHTepa­

Type(M. 5ynraKoB , ll. AHllpeeB) CB꺼 3aH B C03HaHHH aBTopa y*e C KOHKpeTH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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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TOpll'!당CK。꺼 JIlI'l:HOCTblO (JI8HHH, CTaJIHH). TaKHM OÕpa30M COXpaHHeTC.lI rrpeeMCT­

BeHHOCTlb B HHTeprrpeTal\HH OÕpa3a B JIHTepa Type XIX (HarrpHMep, A. nylllKHH 

<<MeIlHbIH BcallH씨0>: neTp 1 - AHTHXpHCT) H XX BeKa. 

빠，\ TaKlI<e ClleJIaJIH rrOrrb\TKy rrpOaHaJIH3HpOBaTb arrOKaJIHrrCH'leCKHe aTpHõyTbl B OIlHOM 

H3 pyCCKHX rrOCTMOllepHHCTCKHX rrpOH3BelleHI찌 <<MOCKBa - neTYIllKH>> BeH81lHKTa 

EpoiþeeBBI. CpellH KHHr, OKa3 B1BIllHX BJIHHHHe Ha TBOp'leCTBO BeHellHKl'a EpoiþeeBa 

H .HBHBIllHXC.lI HCTO'lHHKaMH MHOrHX CJIOB, Bbipall<eHH디， TeM, MOTHBOB, oõpa3oB ero rr03MbI 

<<MOCKBa - neTyIllKH>>, Ball<He다Illee MeCTO 3aHHMaeT 바ÕJIHH. 빼，[ paCCMOTjpeJIH CB.ll3b 

epoiþeeBcKol1 rr03뻐，1 C OIlHol1 H3 KH따 DHÕJIHH - C ArroKaJIHrrCHCOM, cocpeIlOTO'!HBa.HCb 

Ha oõpa3ax ArrOKaJIHrrCII1Ca - 3Bepb, 'lHCJIO KOToporo 666, Õ.까띠HHl\a， yHH'lTO~(eHH뼈 

ropOIl BaBHJIOH, <<HOBoe Heõo H HOBa.H 3 eMJIH>>, <<CB.ll TbII1 rOpOIl HepycaJIHM, (.J 

CXOIl.llIllH허 OT Dora C HeÕ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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